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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goal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provide an in-depth review of past studies 
on infant speech perception. Based on an extensive review, we aim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field and to propose important roles that research on Korean and Korean-learning 
infants can play to further test and advance exiting theories. Methods: We conducted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encompassing papers published in the past four decades or so, 
including behavioral studies as well as brain research, and studies conducted with various 
languages, including recent efforts made towards testing Korean babies. Results: Our re-
view showed that the existing theories are largely drawn from a few languages, mostly 
Indo-European and Romance languages, and how recent data from various other lan-
guages have challenged the existing model. This suggests that more data from languages 
such as Korean are essential to further test the development of speech perception theory. 
Furthermore, our review shows how little has been done to understand Korean babies’ na-
tive phonology development. Conclusion: Studies involving Korean phonology will not 
only play an important role for developing speech percepton theory, they will also provide 
developmental normative data for diagnosis/therapy of individuals having difficulty devel-
oping Korean ph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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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인간이 한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해당 언어의 문장 구조나 어휘를 파악하

는 것에서부터 담화 맥락에서의 활용과 해석 등 다양한 정보의 발

견과 결합 구조를 파악하고 산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 다양한 

과제 중에서도 언어 습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습득 대상 언어

에서 활용되는 음소를 발견하고, 이 음소들이 어떤 규칙으로 결합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달’과 ‘탈’, 혹

은 ‘공’과 ‘콩’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능력은 /ㄷ/

와 /ㅌ/, 그리고 /ㄱ/와 /ㅋ/의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다. 만약 두 음소

를 구별할 수 없다면, 관련된 어휘를 변별적으로 습득하고 사용하

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

제로, Kuhl, Conboy, Padden, Nelson, 그리고 Pruitt (2005)은 영아

기 음소 지각 능력과 이후 어휘 습득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

고하여, 언어 습득에 있어서 초기 음소 지각 능력 발달이 매우 중요

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심리학과 언어학, 언어병리학에서 이루어진 지난 수십여 년의 왕

성한 연구는 인간이 생후부터 어느 정도 음소를 지각하고 변별하

게 되는지, 이러한 능력의 발달과 변화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무엇

인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연

구들은 생애 초기의 지각 능력과 생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각 

능력 변화 과정을 세밀하게 조명하도록 하였고, 이론을 정립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방대하게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개괄하고 종

합하여 관련 분야에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과제

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북미와 유럽언어의 자료들을 중

심으로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최근 보다 다양한 언어들의 연구를 

통해 어떻게 도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음소 지각 발

달 이론의 어떠한 측면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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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명하며, 이 과정에서 영아기의 음소 지각 능력을 밝히는 데 크

게 기여한 연구 방법들을 세밀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

어를 습득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최신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향후 한국어 습득 연구가 가질 함의와 필

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들의 와우관 삽

입술이 발달 초기부터 시행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언어 

발달 평가가 어린 시기부터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Hyun 

& Yim, 2013; Kim & Kim, 1996; Won & Ha, 2015; Yoon, Sim, Chang, 

& Kim, 2005; Yoon & Choi, 2010) 비장애 아동들의 한국어 음소 

지각 발달에 대한 기준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언어병리학적 관점에

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한국어와 관련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

저 과거 연구들이 지지하였던 지배적 이론을 소개하고, 최근 연구 

결과들의 소개를 통해 기존 이론이 어디까지 수정되었는지를 개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의 도출에 근간이 되어 준 연

구 방법을 조명한 뒤, 한국어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방법들 중 어떠

한 방법들이 활용되어 한국어 습득 영아를 연구해 왔는지와 추후 

필요한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 영아 음소 지각 발달 연구 결과와 이론

인간 언어의 기초 구성 요소인 음소를 지각하고 변별하는 데 있

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능력은 범주적 지각(categorical per-

ception) 능력이다. 범주적 지각이란 말소리를 듣고 이를 구별할 때 

소리의 주파수, 강도 등의 물리적 속성들을 알아차리고 이것의 상

대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주 경계를 중심으로 절

대적 범주의 차이를 구별하여 소리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Abram-

son & Lisker, 1970; Kim, Kim, Song, Jun, & Choi, 2012; Lisker & 

Abramson, 1967). 예를 들어, 영어 사용자들은 말소리를 지각할 때 

소리가 발성된 후부터 성대가 진동하기까지 걸린 시간(voice onset 

time, VOT)에 따라 영어의 /b/와 /p/소리를 다르게 지각하는데, 

VOT가 25 ms 이하인 소리들을 모두 /b/로 인식하고, 25 ms 이상이 

되면 VOT가 미세하게 달라지더라도 모두 /p/로 인식하는 현상이

다(Eimas, Siqueland, Jusczyk, & Vigorito, 1971; Liberman, Delat-

tre, Cooper, 1958; Lisker & Abramson, 1964)

범주적 지각 능력은 개별 음소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음소를 기반으로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예: 

‘bay’와 ‘pay’, ‘발’과 ‘팔’). 따라서 범주적 지각 능력이 없이는 사실 

상 인간 언어의 습득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70년대 초 영아의 빨기 반응과 습관화/탈습관화 패러다임을 결

합하여 개발된 High Amplitude Sucking Procedure (HAS proce-

dure)는 태어난 지 한 달 혹은 며칠 되지 않은 영아들이 음소를 성

인처럼 범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의 검증을 가능하게 하였다

(Eimas et al., 1971; Kuhl, 1979; Trehub, 1973).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들도 흥미로운 자극을 제시하면, 지

루해진 자극에 비해 노리개 젖꼭지를 강한 강도와 높은 빈도로 빠

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Eimas 등(1971)은 HAS기법을 이

용하여 생후 1-4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영아

들이 영어의 유성 폐쇄음 /b/와 무성 폐쇄음 /p/의 두 소리를 구별

할 수 있고, 심지어 생후 1개월의 어린 영아들도 성인과 동일하게 범

주적 지각(categorical perception)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

다. 물리적인 차이는 모두 동일한 20 ms의 차이이더라도, 같은 범주

의 자극들(예: VOT 60 ms와 80 ms의 자극들)에는 변별 반응을 보

이지 않았으나 다른 범주의 자극들(예: VOT 20 ms와 40 ms의 자

극들)에는 변별하는 빨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아 시

기의 범주적 지각 반응은 자음만이 아니라 모음에서도 발견되었으

며(Kuhl, 1979; Trehub, 1973), 발화자의 특징(여성성인 화자, 남성

성인 화자, 아이 화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uhl, 

1979). 이러한 결과들은 생애 초기 음소 지각 능력에 선천적인 부분

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인간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사

용하는 언어의 음소를 변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Kuhl과 Miller (1975)는 설치류인 친칠라도 

인간 성인과 영아처럼 말소리를 연속적이 아니라 범주적으로 구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영아의 초기 음소 지각 능력이 진화 과정에

서 유래한 것이며 생득적일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이들 연구를 필두로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영아들에게서도 놀라

운 음소 구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이는 발달 초기의 

영아들은 모국어에 존재하는 음소는 물론,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까지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Aslin, Pisoni, Hennessy, & 

Perey, 1981; Kim et al., 2012; Kuhl et al., 2006; Streeter, 1976; Werk-

er & Lalonde, 1988; Werker & Tees, 1983, 1984; Werker, Gilbert, 

Humphrey, & Tees, 1981). 예컨대, Werker와 Tees (1983, 1984)는 

6-8개월의 영어 습득 영아들이 모국어에 없는 힌두어의 치음(잇소

리) /t/와 권설음(혀말이 소리) /t/를 구분할 수 있고, 태평양 북서연

안 지역(캐나다의 밴쿠버나 미국의 워싱턴 주 등의 지역) 원주민들

이 사용하는 샐리시어(Salish)의 연구개음(여린 입천장 소리) /k/와 

구개수음(목젖소리) /q/도 잘 구분해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인

간이 태어날 때부터 말소리를 범주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타고났

을 뿐만 아니라 생애 초기에는 모국어에만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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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지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보편적 지각 능력은 생후 10개월 무렵부터 점

차 감퇴되고 모국어에 최적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힌두어와 샐리시

어의 자음 구분은 10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가능하지만 10-12개월 

영아와 성인은 불가능하였고(Werker & Tees, 1984), 일본어에는 없

는 영어의 /l/과 /r/ 소리를 잘 구분하던 일본어 습득 영아들도 10개

월부터는 그 구분 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것이 보고되었다(Kuhl et 

al., 2006). 이러한 변화가 얼굴 지각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Pascalis, de Haan, & Nelson, 2002). Pascalis 등(2002)은 음소 지

각 영역에서처럼, 6개월의 영아가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원숭이

의 얼굴도 잘 구별할 수 있으나 9개월이 지난 영아들의 원숭이 얼굴 

변별력은 성인수준으로 저하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모양에 기초하여 화자가 발화하는 언어가 달라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능력도 이중언어에 노출된 영아와 달리 단일언어에만 노

출된 영아에게서는 이 무렵에 판별 능력이 감퇴되는 것으로 관찰되

었으며(Weikum et al., 2007), 나아가 수화에서 사용되는 음소의 

범주를 구별하는 능력이 발달 초기에는 나타나다가 수화에 지속적

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Baker, 

Golinkoff, & Petitto, 2006; Palmer, Fais, Golinkoff, & Werker, 2012). 

이렇게 9-10개월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각적 능력의 변화는 

환경적 경험에 맞추어 발달하는 지각적 협소화(perceptual nar-

rowing) 혹은 지각적 조절(perceptual attunement)의 현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Mazuka, Hasegawa, & Tsuji, 2014; Werker, Yeung, & 

Yoshida, 2012). 

종합해보면, 인간은 모국어는 물론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

소들까지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9개월 무렵 변화하기 시작하여 점차 모국어에 존재

하지 않는 음소에 대한 변별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

지하는 연구 결과들은 Aslin과 Pisoni (1980)가 제안하였던 세 가

지 지각 발달 이론 가능성 중 보편 이론(universal theory)을 지지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aurer & Werker, 2014). 보편 이론은 

태내시기부터 음소 지각 능력이 발달되어 태어날 무렵에는 발달이 

완성되고, 이 완성된 능력은 생후부터 노출된 언어가 이를 유지하

도록 돕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지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이와 반대로 음소 지각 능력이 전혀 없다가 생후의 경험에 의해 

서서히 발달되거나 노출되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발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지각 학습 이론(perceptual learning theo-

ry)이다. 생후 초기 영아들이 외국어에만 있는 음소도 변별하는 능

력을 보이는 것은 지각 학습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보편 이론

과 지각 학습 이론의 중간 정도를 설명하는 세 번째 발달 이론은 조

절 이론(attunement theory)으로 태내시기부터 생후 초기까지 부

분적으로 발달된 지각 능력이 이후 경험에 의해 촉진되거나 유지되

거나 손실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음소 지각 연구 초기 연구들의 결과는 음소 지각의 보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Maurer & Werker, 2014; Mazuka et al., 

2014; Kuhl & Rivera-Gaxiola, 2008; Werker et al., 2012 등 참고). 그

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보편 이론보다는 조절 이론을 더 지지

한다(Albareda-Castellot, Pon, & Sebastián‐Gallés, 2011; Burns, 

Yoshida, Hill, & Werker, 2007; Kuhl et al., 2006; Narayan, 2008; 

Polka, Colantonio, & Sundara, 2001; Sundara, Polka, & Genesse, 

2006; Tsao, Liu, & Kuhl, 2006). 특히, Kuhl 등(2006)의 연구를 보

면, 일본어 습득 아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의 /r/과 /l/에 대한 변

별 민감도가 감소한 것과 같이, 영어 습득 아동도 6-10개월 사이 영

어의 /r/과 /l/에 대한 변별 민감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Maye, 

Werker와 Gerken (2002)이 입력 언어에서의 자음의 분포를 인공

적으로 단일한 분포로 제시하거나 두 개의 분포로 제시한 실험 결

과에서도 6-8개월 영아들이 분포가 둘로 나뉘어 제시된 경우에만 

두 소리를 다른 소리로 지각하는 패턴을 보여 짧은 기간에 노출된 

자극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지각 능력이 조율되는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9개월 미국 영아들에게 4주 동안에 단기간 중국어 

노출(1회 25분, 총 12번)을 실시한 Kuhl, Tsao와 Liu (2003)는 이러

한 중국어 노출이 없었던 미국 영아집단과 달리 노출된 집단의 영

아들이 10개월 이후에도 중국어의 두 파찰음 /ʨʰ/-/ɕ/쌍을 더 잘 구

별한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 또한 언어 노출 경험이 지각 능력의 조

절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이와 

비슷하게 얼굴 지각 영역에서도 Pascalis 등(2005)은 6개월 영아들

에게 2주 동안 매일 1-2분 정도 원숭이 얼굴을 사진을 통해 노출시

키는 훈련을 제공하면, 9개월 이후까지 원숭이 얼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러한 단기

간의 노출 효과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또 습득하고 있

는 다른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경험이 지각적 능력에 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어 보편 이론보다는 조절 이론이 보다 강력하게 

지지를 받게 되었다.

새롭게 제시되는 이론: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의 영향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영아들의 모국어 및 외

국어에 대한 음소 지각 능력이 생후 초기(혹은 태내시기)부터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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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달하며 1세 전후에는 점차 모국어와 노출된 언어를 중심으로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 또한 추

가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음소 특징에 따라 영아들의 음소 구별 

능력 발달 패턴이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 예로, 외

국어 자음이라 하더라도 해당 언어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이 12개

월이 지난 후에도 그 민감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영어에 존재

하지 않는 줄루어(Zulu, 남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반투어

파에 속하는 언어)의 클릭음(click consonants)에 대한 민감도는 줄

루어에 단 한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12-14개월 미국 영아만이 아니

라 성인들에게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Best, McRo-

bert, & Sithole, 1988).

줄루어의 클릭음과는 정반대로 모국어에 존재하는 자음의 구분 

능력이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Narayan, Werker와 Beddor (2010)는 필리핀의 타갈로그어에 있는 

비음 쌍(/na/–/ŋa/)의 경우에는 미국의 4-6개월 영아들만이 아니라 

타갈로그어가 모국어인 필리핀의 6-8개월 영아들조차 잘 변별하지 

못 함을 보고하였다. 이 비음 쌍의 경우에는 필리핀어에 적어도 10

개월은 노출된 10-12개월 필리핀 영아만이 제대로 변별하기 시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어를 습득하는 영아들이 일본어에 있는 장, 

단모음(예: 일본어의 /biru/는 빌딩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

bi:ru/는 맥주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같은 철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도 모음의 길이에 따라 그 뜻이 다르다)과 일본어의 겹자음(gemi-

nate, /oto/는 소리라는 뜻인 반면에 /t/가 추가된 /otto/는 남편이라

는 뜻임)을 변별하게 되는데 최소 9개월의 모국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to, Sogabe, & Mazuka, 2010; Sato, Kato, 

& Mazuka, 2012). 아울러, 일본어의 장모음, 단모음(/ka:do/, /kado/)

과 겹자음(/baku/, /bakku/)은 프랑스 신생아들도 구별하지 못하

였다(Bertoncini, Floccia, Mazzi, & Mehler, 1995). 이러한 결과들

을 종합해보면, 발달 초기에 영아들이 언어 노출 경험이 없이는 변

별력이 발달되지 않는 음소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전혀 대상 언어의 

경험이 없이도 성인기까지도 변별이 가능한 음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매우 새로운 발달 패턴도 최근에 관찰되었다. 

독일어에서 쓰이는 세 종류의 모음의 쌍들을 일본어 환경에서 성

장하는 생후 4.5개월, 10개월 영아와 일본 성인에게 제시한 Mazu-

ka 등(2014)의 연구에서는 4.5개월과 10개월의 영아들이 세 종류의 

모음 쌍들 중 각기 다른 한 쌍씩만 변별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일본 성

인은 세 모음 쌍들을 모두 잘 변별해 냄을 관찰하였다. 이는 앞서 언

급한 세 종류의 발달이론(보편 이론, 조절 이론, 그리고 지각 학습 

이론)의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기존의 인도-유럽어와 북미, 유럽의 영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

어온 연구가 조절 이론을 지지하는 일관적 결과를 보여온 것과는 

상반되게 줄루어나 타갈로그어, 일본어와 같이 다양한 언어의 연

구 결과들과 다양한 측면의 음소적 속성을 포함하는 지각 패턴에 

대한 결과들은 음소 지각 발달을 보편 이론이나 조절 이론만으로

는 다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는 음소 지각 발달 과정이 조절 

이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현상을 아우르고 

있음을 시사하며, 음소 지각 발달 이론 구축에 있어 북미, 유럽권 

이외의 더 다양한 언어들에서의 발달 패턴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

야 하며, 음소 지각 발달의 복잡한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추가적 

요인들(예: 다른 인지적 발달 요소)의 규명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

는 것이다(Mazuka et al., 2014).

다음에서는 이러한 영아기 음소 지각 능력을 세밀하게 규명하는

데 사용되어온 주요 연구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

한 HAS기법과 더불어 최근에는 고개 돌리기 조건화 연구법과 시

각 습관화 패러다임, 기대 응시 패러다임 등이 영아의 행동 반응을 

관찰하는 데 쓰이는 주요 연구 기법들이다. 우선 이러한 행동 연구 

기법들을 소개한 후에 대뇌반응 측정에 사용되는 뇌파측정이나 

뇌활성 영역 측정 기법들이 음소 지각에 대한 영아들의 반응 여부

를 어떻게 탐지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영아 음소 지각 연구 방법의 개괄

고개 돌리기 조건화 연구법(conditioned head turn,  

CHD Procedure)

고개 돌리기 조건화 연구법은 Dix와 Hallpike (1947)가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Suzuki와 Ogiba (1960)가 아이들의 청각적 지각 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as cited in Werker, Pol-

ka, & Pegg, 1997). 이후에 Kuhl과 Werker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

구에서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오랫동

안 사용되어 왔다(Kuhl, 1979, 1985; Kuhl et al., 2003, 2005, 2006;  

Polka & Werker, 1994; Richardson, Leppänen, Leiwo, & Lyytinen, 

2003; Tsao, Liu, & Kuhl, 2004; Werker & Tees, 1983, 1984 등).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보상을 제공하여 소리 변화에 맞춰 고개 

돌리기 행동을 하도록 조건화하고, 이후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 변화 탐지 행동 반응(예: 보상을 제공받던 곳으로 고개를 돌리

기)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여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을 확인하

는 측정 방법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르

지만, 절차는 기본적으로 조건화 단계와 검사 단계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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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건화 단계에서는 우선 일정 간격으로 표준 자극이 반복하여 

제시되다가(예: la-la-la-la) 표적 소리로 바뀔 때(예: ra) 영아의 측면

에 위치한 흥미로운 장난감의 움직임을 보상으로 제공(예: 토끼 인

형의 북치기)하여 소리가 바뀔 때마다 영아가 인형이 있는 쪽으로 

고개 돌리기 반응을 하도록 조건화한다. 

검사 단계에서는 조건화 단계에서와 동일하게 소리 변화가 나타

나는 변화 시행(예: la-la-la-la-ra-ra-ra-la-la-la)과 소리 변화가 나타

나지 않는 통제 시행(예: la-la-la-la-la-la-la-la-la-la)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Kuhl, 1979), 만약 이 단계에서 영아가 소리의 변화를 탐지하

였다면, 변화 시행에서는 인형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돌리는 반응

을 더 자주 보이고, 통제 시행에서는 이러한 반응의 빈도가 낮을 것

이다. 따라서 변화 시행에서의 고개 돌림, 그리고 통제 시행에서의 

무반응(고개 돌리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을 모두 정반응으

로 하여 전체 시행에서 정반응의 비율을 산출하여 영아들의 음소 

구별 능력 측정치로 사용한다(Kuhl et al., 2006). 

고개 돌리기 조건화 연구법은 영아 개인의 변별 민감도를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예: 40%의 민감도 대비 80%의 민감도). 

개인차의 측정이 가능하면 음소 변별력의 개인차를 다른 변인들

(예: 어휘력)과 연결하여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음소 지각 능력에 관련된 다양한 개인차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매

우 유용하다. 그러나 Kuhl 등(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경우에 따

라 성공적으로 조건화되는 데 3-4일의 시간과 반복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 조건화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특히 참여자 176명 중 144

명이 탈락하는 등 높은 탈락률로 인하여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Murray & Aslin, 2004). 실제로, 본 연구

자들도 한국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 절차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았으나 조건화에 실패하는 영아들이 너

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영아들마다 고개 돌리기 행동을 강

화하는 데 제공되는 보상물의 보상가가 다른 것이 한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컨대, 한 영아는 화면 상에 움직이는 요정을 

아주 흥미로워하고 즐기는 반면에 다른 영아는 같은 장면에 그다지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아 다양한 영아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상가가 

높은 보상물을 설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조건화가 된 

경우에도 검사 단계에서 곧 학습의 효과가 사라져 후반부의 변화 

시행에서는 머리 돌리기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

다. 선행연구에 따라 정반응을 ‘변화에 따른 고개 돌리기와 무변화 

시 고개 돌리지 않기’로 하여 측정한 결과, 고개를 안 돌리는 경향

성이 높은 영아들도 자동적으로 통제 시행에서 정반응 점수가 높

아지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반응 측정의 타당도에 대한 우려

도 엿보인다. 또한 영아들에게 진행되는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화를 포함한 실험 진행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현

실적으로 실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시각 습관화 패러다임(visual habituation, VH paradigm)

Fantz (1961)는 영아들에게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두 개의 시각 자극을 보여주고, 시행이 지나면서 이 자극들 중 하나

는 계속 다른 자극으로 변화하여 제시한 반면에 다른 자극은 바꾸

지 않고 같은 것을 계속 제시하여 응시 반응의 패턴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영아들이 변화하지 않는 자극을 응시

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이러한 

현상을 ‘습관화 되었다(habituated)’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를 발전시킨 것이 현재의 시각 습관화 패러다임이다.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각 습

관화 패러다임은 하나의 소리 자극을 영아에게 반복 노출시켜 해

당 자극에 익숙하고 지루해지도록 하는 습관화 단계(habituation)

와 습관화된 자극과 비교하여 새로운 자극을 변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 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습관화 단계에서는 화면에 

체크 무늬 패턴의 시각 자극을 제시하고 하나의 소리(예: /가/)를 고

정된 횟수와 일정 간격으로 제시한다. 이를 한 시행으로 하여 영아

가 습관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습관화 기준은 대개 처

음 세 개의 시행(혹은 응시 시간이 가장 길었던 연속적 세 개의 시

행)에 비하여 이후 습관화 시행에서 평균 응시 시간이 50% 혹은 

60%로 감소된 세 개의 시행이 관찰되면 영아가 습관화 되었다 판

단하고 검사 단계를 실시한다(Colombo & Mitchell, 2009). 검사 단

계는 습관화 단계와 동일한 자극이 제시되는 동일 시행(same trial)

과 다른 소리 자극(예: /카/)이 제시되는 변화 시행(switch trial)의 

총 두 개의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영아가 두 소리의 변별을 

탐지하였다면, 새로운 자극에 대한 선호 효과(novelty effect)로 인

하여 동일 시행에서의 응시 시간보다 변화 시행에서의 응시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날 것이다. 

시각 습관화 패러다임은 특정 자극에 익숙해지는 데 비교적 짧

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 시행도 매우 짧아(총 두 번의 시행), 전체 

절차를 모두 5-10분 안에 실험을 마칠 수 있다. 덕분에 주의력이 낮

은 영아 참가자들도 탈락률이 낮은 편이며, 실험 설계가 간단하다

는 등의 이점 때문에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뿐만 아니라 단어 학

습, 공간 지각 등 여러 분야에서 영아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험 방법 중 하나이다(Casasola & Bhag-

wat, 2007; Hespos & Spelke, 2004; Mazuka et al., 2014; McDonough, 

Choi, & Mandler, 2003; Narayan et al., 2010; Oakes, Madole, & 

Cohen, 1991; Sato et al., 2010, 2012; Stager & Werk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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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개 돌리기 조건화 연구법과는 달리 동일 시행과 변화 

시행에서의 응시 시간의 차이가 음소 지각 변별력의 개인차를 대변

하는 측정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자극에 대

한 특정 연령 집단의 변별 여부 판단에 주로 사용되어 왔고, 개인차

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에는 이러한 응시 시간을 개인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

한 연구도 있기는 하다(Yeung, Chen, & Werker, 2013).

기대 응시 측정법(anticipatory eye movement,  

AEM procedure)

기대 응시 측정법은 한 시각 자극(예: 캐릭터나 모양)의 움직임 경

로와 위치를 특정 소리와 반복적으로 연합하여 제시하고, 이후에 

영아가 해당 소리가 제시될 때 특정 시각 자극의 움직임 경로를 예

측하여 자극이 나타날 위치를 미리 기대하고 응시하는 반응을 활

용하는 연구 방법이다(Albareda-Castellot et al., 2011; McMurray 

& Aslin, 2004). 예를 들어, 특정 소리(예: /가/)가 재생될 때는 캐릭

터가 T 모양의 가리개 속으로 사라졌다 왼쪽 위로 등장하도록 하고

(Figure 1A) 다른 소리(예: /카/)는 항상 오른쪽 위로 등장하도록 하

여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Figure 1B).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두 소리가 캐릭터의 등장 위치와 연합되도록 한다. 이 때 영아가 각 

소리에 따라 시각 자극이 나타날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가/-/카/의 소리 쌍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시행이 점차 진행되면

서 제시되는 소리에 따라 캐릭터가 나타날 위치를 예측하게 될 것

이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캐릭터가 나타나기도 전에 예상 위치를 

기대하여 응시하게 된다(예: /가/ 소리를 들었을 때는 화면의 왼쪽 

방향을, /카/ 소리를 들었을 때 화면의 오른쪽 방향 응시, Albareda-

Castellot et al., 2011; Choi & Choi, 2014; McMurray & Aslin, 2004).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반응 양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약 46번의 시행(변별 소리 쌍에서 각 소리마다 23번 시행)을 제시하

였다(예: Albareda-Castellot et al., 2011). 분석은 매 시행에서 캐릭

터가 T 모양의 가리개 뒤로 완전히 사라진 시점부터 다시 나타나기 

직전까지의 구간에서의 응시 방향과 시간을 기록하고, 이때 응시 

방향이 캐릭터가 등장하기에 기대되는 위치로 더 오래 응시하였다

면(예: /가/는 왼쪽, /카/는 오른쪽) 정답 시행으로 간주한다. 총 46번

의 시행은 블록 1 (앞의 23번 시행)과 블록 2로 나뉘어 블록 전체 시

행 중 정답 시행의 비율과 시간을 산출하여, 정답 시행 비율과 정답 

위치 응시 시간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블록에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연수준을 넘기면 소리 변화에 따른 등장 위치

를 학습하여 두 소리를 변별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게 된다. 

기대 응시 패러다임은 고개 돌리기 조건화보다는 시간이 훨씬 적

게 들고, 시각 습관화 패러다임과 달리 개별 영아의 습관화 정도에 

따른 조건적인 실험 운용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음소 변별에 대한 

개인 민감도 차이를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 절

차를 이용한 연구가 많지 않고(Albareda-Castellot et al., 2011; Choi 

& Choi, 2014; McMurray & Aslin, 2004), 기대 응시가 성공적으로 

관찰된 연구도 아직까지 두 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기대 응시 측정

법을 활용하여 한국 영아의 음소 변별 능력을 연구한 Choi와 Choi 

(2014)의 연구를 보면 한국 영아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예측적인 

응시 패턴을 보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되는 시행

을 영아들이 매우 지루해 하여 탈락률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기대 응시 측정법이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을 확인하기에 타당

한 도구인지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뇌 반응 측정법(procedures involving brain responses)

위에서 제시한 고개 돌리기 조건화, 시각 습관화, 기대 응시 연구

법 등은 영아의 행동반응을 기반으로 하여 음소 지각을 관찰하는 

주요 연구법들이다. 최근 들어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뇌반응을 측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기 시작하면서 말소리 지각 발달 연

구에서도 음소 변화 등에 대한 뇌반응을 측정하여 행동반응으로

는 민감하게 탐지하기 어려웠던 반응들을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대뇌의 전기적 변화를 탐지하는 사건관련전위(event-

related potentials, ERPs) 뇌파 측정법, 대뇌 부위별 대사되는 산소

량의 변화를 통해 활성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능성 근적외선 분

광법(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fNIRS), 자기장을 이

용한 뇌영상 촬영기법인 뇌자도(magnetoencephalography, MEG)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ERPs가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

는 fNIRS의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먼저 ERPs는 대뇌의 전기적 반응을 탐지하는 센서가 부착된 모

자를 착용하도록 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대뇌 반응을 탐지할 수 있

Figure 1. A sample diagram depicting visual and auditory stimuli presented in 
AEM procedure. (A) shows that the sound /ka/ is associated with the visual 
character’s movement to the left of T-shape barrier. (B) shows sound /kha/ be-
ing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s movement to the right of T-shape barrier.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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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과 뛰어난 시간 해상도(temporal resolution)로 영아들을 대

상으로 한 말소리 연구, 특히 음소 변별 등에 따른 뇌반응을 측정하

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Conboy, Brooks, Taylor, Meltzoff, & Kuhl, 

2008; Friederici, 2005; Kuhl, 2004). 음소 지각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다수의 ERPs 실험 패러다임은 oddball 과제를 사용하며, 이 방법

은 고개 돌리기 조건화 연구법의 변화 시행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준 자극(예: la-la-la-la)에 간헐적으로 변이 

자극(deviant stimulus, 예: ra)을 제시하여 소리 변화에 따른 대뇌

의 전기적 반응 패턴을 관찰한다. 이와 같이 변이 자극이 제시되면 

성인, 영아 모두의 대뇌에서 대개 250 ms 후 음전위 파동(negative 

deflection)의 음전위부정합(mismatch negativity, MMN) 반응이 

관찰된다. 따라서 변화된 소리에 대해 MMN이 관찰되면 소리 변

화를 탐지하였다고 추론한다(Cheour et al., 1998; Kuhl & Rivera-

Gaxiola, 2008; Näätänen, 1990; Rivera-Gaxiola, Klarman, Garcia-

Sierra, & Kuhl, 2005a; Rivera-Gaxiola, Silva-Pereyra, & Kuhl, 2005b; 

Rivera-Gaxiola et al., 2007). 

Cheour 등(1998)은 10-12개월 영아들에게서 모국어 음소에 대

한 MMN 반응 증가와 외국어 음소 자극에 대한 MMN 감소 반응

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행동 측정 연구와 동일한 발달적 패턴이었

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성인과 달리 영아에서는 음소 자극에 대한 

MMN 반응 외에도 양전위 파동 반응(Positive Mismatch Response) 

혹은 양전위, 음전위가 모두 나타나는 복합 파동 반응이 발견되어 

아동의 대뇌반응은 성인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De-

haene-Lambertz & Dehaene, 1994; Friederici, Friedrich, & Chris-

tophe, 2007; Friedrich, Herold, & Friederici, 2009; Garcia-Sierra et 

al., 2011; Rivera-Gaxiola, Csibra, Johnson, & Karmiloff-Smith, 

2000; Rivera-Gaxiola et al., 2005b; Trainor et al., 2003). 연구 결과

들을 종합하여 보면, ERPs 연구를 통해서도 행동 연구 결과와 동일

한 음소 변별 발달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성인과는 다른 

대뇌의 기능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NIRS도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RPs

와 마찬가지로 장비 설치 및 사용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측면에서 

최근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Arimitsu et al., 2011; Aslin, Mo-

hinish, & Emberson, 2015; Kuhl & Rivera-Gaxiola, 2008; Peña et 

al., 2003; Telkemeyer et al., 2011). 기본적으로 근적외선(near infra-

red) 파장의 빛을 이용해 혈류 안에 산소헤모글로빈(oxyhemoglo-

bin)과 탈산소화 헤모글로빈(deoxyhemoglobin)의 농도 변화를 탐

지하는 기법으로, 특히 특정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대뇌의 어느 부

위가 활성화 되는지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뇌활성부위 측정에 가

장 많이 쓰이는 기능성 자기공명영상법(functional magnetic reso-

nance imaging)에 비해 움직임에 덜 민감하고, 착용과 측정도 훨씬 

간편하여 영아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fNIRS는 이러한 방식으

로 비교적 높은 공간 해상도(spatial resolution)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뇌에서 말소리 처리의 편향(예: 좌반구 특화의 여부, speech 

bias)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음소와 운율적 요소를 처리

할 때 나타나는 대뇌의 지역적 반응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Peña 등(2003)은 신생아들이 말소리를 처

리할 때는 좌반구 측두엽의 활성화를 보이지만 비언어(non-speech 

sound)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6개월 영

아들을 대상으로 한 Bortfeld, Fava와 Boas (2009)의 연구에서도 말

소리-시각자극(audio-visual stimulus)에 대해 유사한 뇌반응이 나

타나는 것을 보고하여 말소리의 좌반구 처리가 선천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운율적 요소들이 음소와 달리 우반구에서 처

리되는 경향에 기반하여 fNIRS를 통해 발달 과정에서 입력 언어가 

운율적 요소를 활용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대뇌 발달도 달라지

는지의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Arimitsu et al., 2011; 

Telkemeyer et al., 2011). Sato, Utsugi, Yamane, Koizumi와 Mazu-

ka (2013)의 연구를 보면, 악센트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일본어 ha’shi (HL 악센트)는 젓가락, hashi’(LH)는 다리라는 뜻

임—동경 표준어 화자들은 악센트 처리가 좌반구에서 나타났지만

(Sato et al., 2010), 악센트가 이용되지 않는 일본의 다른 방언 사용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특화가 나타나지 않아 운율 정보의 처리 발

달도 음소 지각과 같이 경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MEG는 특정 과제를 처리할 때 뉴런에서 나오는 전

류의 자기장을 측정하여 대뇌 기능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 측정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MEG 헬멧과 supercon-

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라 불리는 특정 장

치, 그리고 이들을 설치할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치 

비용과 기계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하여 

앞서 소개한 두 연구 측정법에 비해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

만, 뛰어난 공간 및 시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몇몇 연구실에서 음

소 변별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heour 

등(2004)이 영아들을 대상으로 음소 변별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MEG의 사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을 시작으로 Imada 등

(2006)이 영아들을 대상으로 말소리 자극과 비언어 자극(non speech 

sound)에 대한 대뇌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MEG를 이용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뇌 반응을 측정하는 기법들은 응시 반

응 등을 측정하는 행동 측정 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대뇌의 

어떠한 부분이 해당 자극과 과제를 담당하여 기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소개한 3가지 방법은 소리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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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자유롭고 비침투적이라는 면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영아

들을 대상으로 한 말소리 지각 연구에 적합한 측정 기법으로 간주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 및 장비를 갖

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실험 목적에 따라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어 음소 지각 연구 동향

한국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음소지각 연구는 2012년에 비롯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im 등(2012)은 5-7개월, 12-15개월

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사건관련전위 뇌파측정법을 사용하여 

한국 영아들의 음소 지각 능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의 조절 이론과 보편 이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예: Kuhl et al., 

2006) 한국어를 습득하는 영아들이 한국어에는 없는 /l/과 /r/을 

발달 초기에는 잘 변별하다가 발달과 더불어 점차 그 능력이 사라

지는 지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앞서 대뇌 측정 연구법에서 소개하

였듯이, 소리 변화를 탐지하는 경우에 150-250 ms에서 나타나는 

음전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5-7개월 영아들에게서는 소리

가 /la/에서 /ra/로 바뀔 때(혹은 그 반대) 음전위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지만, 12-15개월의 영아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뇌파 진폭

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참가자의 수가 매우 적어(각 연령 

집단별 5명씩 참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보편 이론 또는 조절 이론과 일치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어 환경에 태어난 영아들도 발달 초기에는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소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존재하는 음소들에 대한 지각 능력의 발달

은 어떠할까?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주 최근에 와서야 시도되었다

(M. Choi, 2014; Choi & Choi, 2014). 한국어에는 독특하게 삼중 대

립 체계(예: /ㅍ/, /ㅃ/, /ㅂ/)의 폐쇄음과 파찰음들이 이용된다.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이중 대립 구조로, 폐쇄음이나 파찰음을 /b/와 /p/

처럼 유성음, 무성음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특히, 삼

중 대립에는 유성음, 무성음의 구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무성음 범

주 내에서만 대립이 구성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 언어 중에서 

삼중 대립 구조를 활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외에 태국어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국어에서도 삼중대립은 유성음과 무성음

의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어와는 또 다르다(Comrie, 1990). 한

국어처럼 무성음 내에서만 삼중 대립의 자음 체계를 가진 언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러한 독특한 체계는 한국

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최대 난제로 알려져 

있다(Broersma, 2010; Park & Park, 2008). 

이러한 특이성에 기반하여 한국어의 삼중 대립 자음들의 변별

은 어린 시절 다른 언어권으로 입양된 후 한국어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입양인들이 어린 시절의 언어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아볼 때 주로 사용된 과제이기도 하였다(J. Choi, 2014; Oh, Jun, 

Knightly, & Au, 2003; Oh, Au, & Jun, 2010). 특히 J. Choi (2014)의 

연구에서는 영아기나 아동기에 네덜란드 가정에 입양되어 성인기

까지 한국어에 노출되지 않았던 입양인들의 삼중 대립 변별 학습

이 통제 집단의 네덜란드인들보다 수행이 좋았던 것을 보고하면서 

어린 시절에 단기간 동안 노출되었던 언어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성

인기의 학습에 의해 재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미국의 

입양인을 연구한 Oh 등(2010)과 유사). 특히, 이 입양인들 중에는 

3-5개월에 입양된 참가자들도 적지 않아 어린 시절의 아주 짧은 노

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에는 한국

어 음소 지각 발달도 보편 혹은 조절 이론을 따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한국어에 있는 삼중 대립 음소 지각을 변별하는 것은 

영어의 /b/와 /p/의 VOT에 따른 범주적 지각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관찰된 것과 유사하게 발달 초기부터 어느 정도 존재하거나 빠르

게 발달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어의 삼중 대립 자음 체계에 대한 변별력은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발달하는 것일까? Nam 등(2015a)의 보고를 보면, 그

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시각 습관화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한국어 환경의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영아들을 대

상으로 ‘부’와 ‘푸’ 소리를 제시하고 소리의 변화를 탐지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10-12개월 영아들은 두 소리를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6개월 영아들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7-9개월

의 영아들도 ‘부’와 ‘푸’를 유의하게 변별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삼중 대립에서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는 능력의 발달은 최소 10개

월 정도의 한국어 노출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일한 음소쌍을 일본의 5-6개월 영아들에게도 제시하였는데, 일

본어 노출 영아들도 두 소리를 변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하였

다(Nam et al., 2015b). 이러한 결과는 Narayan 등(2010)의 필리핀 

타갈로그어의 비음 쌍 연구와 유사한 패턴이었다. 즉, 한국어에서 

삼중 대립 체계 중 평음과 격음의 쌍은 그 구분 능력이 발달되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음소와 달리 상당 기간의 언어 

노출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발달의 지연은 산출에서 나타나는 평음의 산출 발달 지

연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Kong, Beckman, & Edwards, 

2011). 특히, VOT에 따른 범주적 지각이 영어권 영아들에게서는 

생후 1개월 전후에 나타났고(Eimas et al., 1971), 심지어 설치류인 

친칠라도 VOT를 기반으로 범주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것(Kuh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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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r, 1975)에 비교해 보면 한국어에서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10개월 가량 지연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음소들 중에서 삼중 대립 음소들은 19개의 자음 

중에서 12개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삼중 대립 음소가 한국어 음

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이 같은 발달의 지연은 초기 

한국어 음소 지각 발달에 있어 입력 언어에 대한 노출의 확보가 그

만큼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어의 삼중 대립 음소 중에서 평음과 격음의 변별 능력의 발

달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가 최근 언어학 쪽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Kang (2014)과 Bang, Sonderegger, Kang, Clayardsa 

그리고 Yoon (2015)의 분석에 따르면 삼중 대립 음소들을 산출하

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단서가 세대를 거치면서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tonogenesis라고 부름). 특히, Bang 등(2015)은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삼중 대립 음소 중 평음과 격

음의 산출에서 VOT의 구분이 거의 사라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기본 주파수(f0)의 차이가 강화되어 산출하는 변화가 생겼다고 보

고하였다. 이는 Nam 등(2015a, 2015b)의 연구 대상인 영아들의 부

모가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이후 출생임을 감안하면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Nam 등(2015a, 2015b)의 연구에

서 사용된 평음과 격음의 쌍은 성대구동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게 

발화되었고, 기본주파수도 차이가 나게 발화된 자극들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참여한 최근 1-2년 사이 출생한 영아들

의 경우에는 두 음향 속성들을 신뢰롭게 활용하게 되는 데에 대략 

10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한 것이다. 이는 영아들이 최근에 접하고 

있는 한국어 입력 언어가 불과 십, 이십여 년 전과 다를 수 있고, 어

쩌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 언어의 변화는 의사소통장애의 진단과 치료

에 있어서도 음운적 발달의 평가 도구와 치료에 사용되는 자극들

의 속성이 달리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더불어 

기존에 한국어 음소 지각 발달 과정에 대해 해외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하여 접근하는 것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평가를 크게 왜곡

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어의 음소 지각 발달 연구는 이론 및 실용의 여

러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 보인다. 우선 영아들에게 제

공되는 입력 언어가 자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음소지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이론적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실용과 응용의 차원에 있어서도 비장애 아동들

의 한국어 음소 지각 발달 과정 궤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장애 

아동의 진단과 치료 도구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기준 자료를 마련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Choi와 Choi (2014)나 Nam 등

(2015a, 2015b)의 연구가 아직까지 한 쌍의 평음과 격음에 대한 횡

단적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검토되

지 않았던 보다 다양한 음소 쌍들에 대한 변별력을 규명하고, 이러

한 발달 과정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및 결론

음소 구별 능력은 앞서 언급하였듯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가

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지난 수십여 년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 영아들은 생득적인 음소 지각 능력을 타고나는 것

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엽적인 몇몇 언어에서 벗어나 다양

한 세계의 말소리들을 대상으로 기존 이론이 재검증되는 과정에서 

음소 지각 발달에 있어서 입력 언어에 있는 음소들의 분포 유형이

나 사용되는 속성들의 현출성 등에 따라 음소 지각 발달은 매우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추세에 궤를 같이하면서 한국어 음소 지각 발달 연구는 보다 흥

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세대 간에 발화에 이용하는 

속성들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영아에게 제공되는 입력 언어가 변화

해 왔고, 또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습득 영아들의 삼중 대립 음소 중 평음과 

격음의 구별 능력 발달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

고 있다. 

아직 보다 많은 추후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세대 간의 발화 차

이로 인한 입력 언어의 변화만이 아니라 최근들어 영아기부터 시작

되고 있는 외국어 노출 교육에 대한 광풍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장애 아동만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의 발달 초기 언어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가지게 될 것

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발달 초기 한국어 음소 지각 능력 발달에 대

한 보다 세밀한 발달 궤도를 구축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발달 궤도의 완성은 음소 지각 발달 이론의 재검

증과 더불어 보다 확장된 이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리고 나아가 비장애 영아들의 발달 과정에 대한 자료 구축

은 장애 영아/아동들의 발달에 대한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게 할 것

이며, 진단적, 치료적으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

은 이와 같이 발달 궤도를 구축하고 근거 지표를 마련하는 데 있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행동 측정만이 아니라 대뇌 측정도 아우르

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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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한국어 연구에서는 기대 응시 측정법과 시각 습관화 패

러다임이 주로 사용되어 왔고, 대뇌 관련 연구는 초기 걸음마 수준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 횡단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입력 언어에 따른 개인의 발달 변화 추이도 상

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습

득 영아의 음소 지각 연구는 많은 과제가 남은 만큼 향후 풍부한 연

구의 장을 열어 줄 것이라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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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음소 지각 발달 연구 고찰 및 관련한 한국어 연구의 동향과 과제

최영은1·최미혜2

1중앙대학교 심리학과, 2메사추세츠대학 심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지난 수십여 년간 많은 발전을 이룬 음소 지각 발달에 대한 연구를 심도있게 개괄하고 종합하여 음소 지각 발

달 이론의 검증과 구축에 한국어와 한국어 습득 영아들에 대한 연구가 지닌 역할과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해 

지난 40여년 이상의 국내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행동 측정 연구만이 아니라 대뇌 측정법을 이용한 연구들도 포

함하였고, 최근 비롯된 한국어 관련 연구 시도들도 포함하였다. 결과: 문헌 고찰 결과, 최근 다양한 언어들에서 추가적으로 얻어진 결과

들은 기존의 발달 이론만으로는 음소 지각 발달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내었고, 음소 지각 발달에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

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습득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기존 이론의 수정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음운 발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추가 연구가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소들과 이를 습득하는 아동들에 대한 추후 연구는 음소 지각 발달 이론의 검증과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장애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자료 구축은 조기 의사소통장애의 진단과 치료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음소 지각, 발달, 영아, 한국어, 음소 지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NRF-2014R1A1A205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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